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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tudies examining the impact of extreme 
climate events on postpartum depression through a scoping review. Methods: Following the Arksey and O’Malley 
framework,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A comprehensive search was performed in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and RISS. Two reviewers independently screened and selected studies based on predefined criteria. 
Thirteen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25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None of the included 
studies were conducted in Korea, and none were found to have been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Hurricanes, 
floods, and heatwaves were the most studied climate events,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creased postpartum 
depression risk was consistently reported. However, one article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looding and postpartum depression. Conclusion: Considering the increasing frequency of heatwaves, typhoons, 
and heavy rainfall in Korea, longitudinal and context-specific research exploring this aspect is needed.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s, educational programs, and 
effective policy support systems, supported by the accumulation of nursing research that highlights postpartum 
mental health. Future efforts should focus on developing climate-sensitive mental health interventions and policy 
strategies to protect maternal mental health in the era of climate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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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김민지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란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평균 상태 또는 변동성에

서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되며[1], 극단적 

기후현상은 이로 인해 극심한 폭염, 한파, 폭설, 가뭄 등과 같이 

특정 지역과 계절에 드물게 발생하면서 규모 ‧ 위치 ‧ 시기 또는 

범위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특성을 지닌 사건이다[2]. 기상청의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년값인 24.4℃보다 1.2℃ 높은 수

준이다[3]. 또한 폭염과 열대야 발생 일수, 태풍 발생 수, 집중호

우 빈도 등 주요 이상기후 지표들 역시 모두 1991년에서 2020

년 평균 대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상 피해가 보고되

었다[3].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

계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더불

어 집중호우, 폭염경보,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여러 국가에

서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이상기후 

현상은 해마다 그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인구에 영향을 주며, 특히 여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물학적 및 사회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민감한 집단으로 여겨진다[4,5]. 여성은 사춘기, 가임기, 임

신기, 산욕기, 폐경기 등 각 시기에 따라 뚜렷한 신체적 ‧ 호르몬

적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생리적 반응성을 증가시킨다[6]. 사춘기와 가임기에는 생식기

능의 조절과 월경 주기, 호르몬 변동성이 기후 관련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7,8],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

로 인한 심혈관계 및 정신건강의 취약성도 증가되며, 고온 스트

레스에 대한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8,9]. 산욕기는 정서적 불

안,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의 요소로 인해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며[10], 정신건강이 가장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출산 직후 신체 회복과 육아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어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이 더

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10].

산욕기 정신건강 문제는 산후우울, 산후우울증, 산후정신병

으로 구분되며[9], 이 중 산후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약 10~20%가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로[10], 개인의 삶

의 질은 물론 자녀의 애착 형성, 발달, 가족 기능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친다[11,12]. 기존의 산후우울증 위험요인은 주로 사회

적 지지 부족, 수면장애, 부정적 신체 이미지 등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이 중심이었으나[13,14], 기후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환경

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기후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재까지 산모 건강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

로 대기오염과 산모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15], 여성의 생식 건

강 전반에 대한 고찰[6]에 국한되어 있으며, 극단적 기후현상

이 산후우울증이라는 특정 정신건강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산욕기 여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6,17]. 이러한 경향은 일부 모성 정신건강 연

구자들이 산모를 ‘사탕을 감싼 포장지(wrapping paper)’에 

비유한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출산 이후 여성의 정신건강이 과

소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그러나 신체적 ‧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 극단적 기후현상과 같은 급

격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은 산욕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19]. 이는 모아 간의 애착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모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

증과 기후 스트레스 요인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

구는 부족하며[22,23], 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산후 정신건강 문제를 중

대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하고, 산모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산

후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재까지 축적

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범위, 연구대상, 방법론,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24]. 이에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다룬 

문헌을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기후위기 시대 산

모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후 정신건강 문제를 기후환경 요인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마련의 출발점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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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관해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으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연구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 [25]가 제시한 5단계 주제범

위 문헌고찰 연구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

의 절차는 1단계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 2단계 관련 연구 검색, 

3단계 문헌 선정, 4단계 자료기입, 5단계 결과분석, 요약, 보고

하기이다[24]. 

1) 1단계: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

주제범위 문헌고찰 수행을 위한 연구질문은 명확하게 정의

되고, 그 범위는 포괄적이여야 하며, 명확한 초점을 위해 개념, 

목표집단, 관심, 건강결과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24].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국내외 보고된 극

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동

향은 어떠한가?’, ‘국내외 보고된 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

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의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2) 2단계: 관련 연구 검색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의 제한을 두지 않

고, 2025년 4월 5일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대상

으로 검색을 시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 Cumulative Index to Nursing &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에서 검색 후 추가적으로 Google Scholar

를 사용하여 검색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사

용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1) Climate Change OR Climate 

Crisis OR Climate emergency OR Global Heating OR 

Global Warming OR extreme heat OR extreme weather 

OR extreme temperature OR High Temperature OR Heat-

waves OR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OR Climate- 

related disasters OR extreme weather events OR Flooding 

OR hurricanes OR wildfires OR cold spells OR droughts 

OR coastal erosion, (2) postpartum depression OR PPD 

OR Depression, Postpartum OR Maternal Mental Health 

OR Maternal Depression 등으로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은 국

외 문헌 검색에서 사용한 검색어를 기본으로 하되 국내 데이터

베이스의 검색기능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용

하였으며, (1) 기후변화 OR 지구온난화 OR 기후 이상 OR 기상

변화 OR 이상기후 OR 기후재난 OR 극단적 기후현상 OR 극

단적 기후변화 OR 폭염 OR 한파 OR 폭우 OR 집중호우 OR 홍

수 OR 허리케인 OR 태풍 OR 산불 OR 가뭄, (2) 산후우울 OR 

산모우울 OR 산모 정신건강 OR 산후 정신건강 OR 산욕기 우

울 등으로 검색하였다.

3) 3단계: 문헌 선정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방법[18]에서 문헌선정 또는 배제

기준에 따라 두 명의 연구자가 문헌 선정을 실시하였고, 중복문

헌을 제외한 후 2단계를 거쳐 문헌을 선정하였다. 문헌 선정기

준은 (1) 임 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2)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된 

학회지 발표 연구를 포함하였다. 배제기준은 (1) 연구대상자가 

임산부가 아닌 경우, (2) 극단적 기후현상이 아닌 다른 요인과

의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 (3) 선정 문헌을 포함하는 체계적 고

찰, 메타분석 연구, (4)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포스

터, (5)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 결과, PubMed에서 632편, 

CINAHL에서 12,023편, Google Scholar 수기 검색에서 32편, 

RISS에서 152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 문헌을 제외한 10,175

편의 문헌에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결과, 65편의 문헌이 선별

되었고,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3편의 문헌을 제외한 62편의 문헌 

중 전문을 통해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49편을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13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Figure 1).

선정된 문헌은 Excel 2016 (Microsoft Excel,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연구저자, 출판년도, 연구설계, 수행

국가, 연구목적 등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고찰 연구질문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인 측정도구, 주요 연구결과, 결론 등에 관한 자료

를 추출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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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결과분석, 요약, 보고하기

자료기입을 통해 추출된 자료들을 문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고찰 연구질문에 대한 주제별 구조화 분석

을 시행하였다[18]. 기술적 분석에서 연구 연도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설계는 양

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별 

구조화 분석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임산부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논의를 통해 두 명의 연구자가 합

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1. 선정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문헌고찰에서는 최종 13편의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

며, 각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문헌의 출판연도

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4년에 출판

된 문헌이 5편(3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가 수

행된 국가별 분석 결과,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8편(61.5%)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2편(15.4%), 캐나다,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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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시가 각각 1편(7.7%)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 유형별로는 양적

연구가 10편(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 2편(15.4%), 

질적연구 1편(7.7%) 순이었다. 또한, 분석 문헌의 학술지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와 Scopus에 모두 등재된 문헌이 7편(53.8%)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SCIE, Scopus 모두에 등재된 문헌과 Scopus에만 등재된 문헌

이 각각 2편(15.4%)이었고, SSCI와 Scopus에 등재된 문헌과 회

색 문헌이 각각 1편(7.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문

헌의 학문 분야는 의학 6편(46.2%), 공중보건 4편(30.8%), 환경

과학 3편(23.0%) 순으로 나타났다. 

2. 문헌 주제 및 내용 분석

본 문헌고찰에서는 포함된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문

헌번호, 저자와 출판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의 연령, 극단적 기후현상의 유형, 우울 측정도구 및 주요 결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분석한 13편의 문헌 중 5편[A4,A9-A12]이 코호트 연

구설계를 채택하였고, 2편[A3,A7]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은 

모두 50명 이상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

령은 18세 이상이 6편[A1-A3,A9,A10,A12], 19세 이상이 1편

[A13]이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만을 기술한 문헌이 6편

[A4-A8,A11]이었다. 연구에서 다룬 극단적 기후현상은 허리

케인이 4편[A9,A10,A12,A1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3편

[A9,A10,A12]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다루었고, 나머지 1편

[A13]은 허리케인 어마와 허리케인 마리아에 관한 연구였다. 

그 외 홍수에 관한 문헌 3편[A5,A8,A11], 폭염에 관한 문헌 2

편[A2,A7], 대기 온도 변동성에 관한 문헌 2편[A1,A4], 산불에 

관한 문헌 1편[A6], 그리고 특정 기후 현상이 아닌 다양한 극단

적 기후현상을 포함한 문헌 1편[A3]으로 나타났다. 우울 측정

도구로는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4편[A8-A10,A12]에서 EPDS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1편[A4]에서는 EPDS와 함께 진단 코

드와 투약 이력을 병용하여 평가하였다.

3. 주제별 주요 내용 분석

연도별로 분석된 극단적 기후변화와 산후우울증 간의 관련

성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총 13편의 문헌에서 다

루어진 극단적 기후현상은 크게 허리케인, 홍수, 폭염, 산불 및 

복합적 재난으로 구분되었으며, 산후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리케인을 다룬 문헌 4편[A9,A10,A12,A13]에서는 허리

케인 카트리나와 허리케인 어마, 마리아와 같은 재난 경험이 

산전 및 산후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증가와 유

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허리케인의 노출 횟수

가 많을수록 산후우울증의 상대위험이 높았으나, 재난에 노출

된 시점은 산후우울증 발병과 관련이 없었다[A12]. 허리케인

으로 인한 주거 상실, 식량 및 물 부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안

정성이 산후우울증 발생과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다[A13]. 홍

수와 관련된 문헌 3편[A5,A8,A11]에서는 홍수 경험이 산전 및 

산후우울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수위 상승과 

주거 침수 경험이 우울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A8,A11]. 반면, 일부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A5]. 대기 온도 

변동성과 관련된 문헌[A1,A4]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고

온 노출이 우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산욕기에 이루어진 고온 및 온도 변동 노출이 정신과적 응급 방

문과 우울 진단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4]. 이와 함께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Year 2009
2010
2015
2021
2023
2024
2025

1 (7.7)
 2 (15.4)
1 (7.7)
1 (7.7)

 2 (15.4)
 5 (38.4)
1 (7.7)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Canada
Burkina Faso
Bangladesh

 8 (61.5)
 2 (15.4)
1 (7.7)
1 (7.7)
1 (7.7)

Study design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methods

10 (76.9)
1 (7.7)

 2 (15.4)

Journal status SSCI, SCIE, Scopus
SCIE, Scopus
SSCI, Scopus
Scopus
Grey literature

 2 (15.4)
 7 (53.8)
1 (7.7)

 2 (15.4)
1 (7.7)

Academic field Medicine
Public health
Environmental sciences

 6 (46.2)
 4 (30.8)
 3 (23.0)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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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포함한 온도 상승 관련 문헌[A1,A2,A4,A7]에서는 장

기적 고온 노출과 열 스트레스가 산후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키

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산불과 관련된 문헌[A6]에서는 

산불로 인한 연기 노출이 산후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기후 재난을 다룬 문헌[A3]에서는 다양한 재난 경험이 임산부

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무

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회복력과 적응력과 같은 긍

정적 심리 반응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다

룬 선행 문헌을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관

련 연구의 수행 수준을 확인하고, 주요 요인과 한계를 종합적으

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분석 결과,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 간의 연관

성을 다룬 연구는 2009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10년과 2015년

에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재난뿐만 아니

라 폭염, 집중호우, 대기 온도 변동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기

후변화도 기후위기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여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2]. 이러한 인

식의 전환은 연구 주제의 확장으로 이어져, 2024년에는 총 5편

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

로 부각된 2020년 이후의 흐름과도 일치한다[26].

또한, 분석된 연구 대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국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극단적 

기후현상은 지역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27], 기

후 유형, 사회기반시설, 보건의료 접근성, 문화적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28,29], 국외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2024년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와 달리 폭염과 집중

호우 외에도 계절 구분의 모호화와 2월 이상고온 및, 국지성호

우의 반복 등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를 겪고 있으며[3], 2025년 

한 해에만도 극심한 산불 피해가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30].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기후 변화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연구

를 통해, 극단적 기후현상이 국내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산욕기 여성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

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국내에서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모의 정신건

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내 연구의 활성화

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 주제에 대한 간호학 분야의 학술적 접근은 매우 

미흡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 중 간호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의학, 공중보건, 환경과학 

분야의 학술지에 출판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건강 이슈

Figure 2. Temporal trends in extreme weather events and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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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간호학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

합적 보건 위기이며[29], 이는 간호학의 메타패러다임인 ‘인간

-건강-환경’의 상호작용 관계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

한다[31,32].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간호학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33,34], 이와 관련된 

간호중재 개발 및 실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간호학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헌에서 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산모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및 개입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의미

한다[5,16]. 본 연구에서 홍수와 산후우울증의 관련성을 다룬 1

편의 문헌[A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폭염, 허리케인, 산불 등의 극단적 기후현상 노출 후 산

모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이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간 이질성은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수의 극단적 차이뿐만 아니라 우울증 측

정도구의 상이성에 기인할 수 있다[29,34]. 본 연구에 포함된 문

헌들의 표본 규모는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였으며, 사용된 우울 측정도구가 CES-D, EPDS, DASS-21 등

으로 상이하여 연구 간 결과 비교 및 통합적 해석에 제약이 있었

다.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분석된 문헌의 연구설계를 확인한 결과, 다수가 후향적 코호

트 연구나 사례-교차연구 등 양적 접근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

다. 이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욕기 정신건강 간의 상관성을 탐

색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

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극단적 기후 

경험은 정서적 해석과 개인의 적응과정이 밀접히 연관된 현상

으로[10],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

나 혼합연구 등 다양한 연구설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

고 분석된 문헌의 주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헌의 약 30%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연구로 편중되어 있었다. 최근 한국

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파, 열대야, 태풍, 집중호우, 가

뭄 등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35],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

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기후에 대한 비교연

구를 통해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욕기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전 

지구적 보건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

가 있다.

극단적 기후현상 유형에 따른 산후우울증의 양상을 살펴보

면,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형 기후현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과 생활 기반의 구조적 상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정신건강 영

향을 유발하였다. 허리케인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산모의 

심리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며[17], 특히 식수 ‧ 식량 부

족, 주거 상실, 의료 접근성 제한과 같은 기본 생존 조건의 붕괴

가 산후우울증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8]. 

또한 허리케인에 두 차례 이상 노출된 산모는 단일 노출군보다 

산후우울증의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A12], 

허리케인 노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산후

우울 위험이 지속되었다[A10]. 이는 허리케인이 단순한 급성 

스트레스 자극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기반 붕괴와 만성적 

불안정성에 따른 누적적 정신건강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나아가 허리케인 이후 산모들은 우울 증상뿐 아니라 

PTSD 증상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의 이중 진단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다[9]. 이러한 결과는 허리케인을 단

순한 기후 스트레스원이 아닌, 생존 위협과 사회적 붕괴가 복합

된 다차원적 위기 요인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산후 간호중재 또한 심리사회적 및 구조적 접근을 포함한 통합

적 전략이 요구된다.

반면, 폭염은 생리적 불편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기반으로 

산모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는 폭염이 주로 수면장애, 피로, 탈수 등과 같은 생리적 스트레

스를 매개로 한 급성 정신건강 자극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26]. 또한, 폭염이 여성의 신체, 정신, 사회관계 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A4], 산후 여성의 경우 일상 

기능 저하 및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켜 우울 취약성을 더욱 높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폭염은 계절적으로 반복성과 예측 가능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29], 간호 실무에서는 이를 고려한 생

활환경 중심의 예방적 간호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6]. 

이를 위해, 산전 교육 시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자기관리 역량

을 강화하고, 출산 후에는 실내 환경, 수분 섭취, 수면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며 개별화된 환경 조정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 [25]가 제시한 5단계 주제범

위 문헌고찰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헌의 질 

평가는 실시되지 않아 방법론적으로 비뚤림의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헌이 연관성 확인에 초점을 둔 관

찰연구로 시간적 선후관계나 교란변수 통제의 한계로 인해 인

과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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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학문적 위치를 조망하고 

간호학적 접근의 공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맥락 속에서 산후 정신건강 문제

를 간호학적으로 조명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실천적 간호 전략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극단적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연구는 2009년에 처음 보고된 이후 한동안 미

비하였으나, 2021년 이후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연구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는 극단적 기후현상과 산후우울증의 연

관성을 다룬 연구가 전무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허리케

인, 홍수, 폭염 등 다양한 기후현상이 산후우울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문헌에서는 상이한 결과도 

확인되어 향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아울러, 기후현상의 유형에 따라 산후우울증의 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들이 주로 허리케인 등 

특정 재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작용하며, 동아

시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

한 기후 스트레스 요인이 산욕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는 지역 기반의 실증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후우울증과 기후 스트레스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특

히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

국 사회의 기후 ‧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실증 연구의 확대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후 스트레스가 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라는 환경적 전환점에서 산후 정신건강 문제를 간호

학적으로 조명하고, 산모의 정신건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폭염 등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역량을 

포함한 자기관리 교육이 산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산욕기

에는 실내 환경, 수분 섭취, 수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화된 환경 간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학적 

접근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산후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실천적 ‧ 학문적 근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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